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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시대 “가속화”
레오모터스, 140km/h 트럭 선보여 … 인프라 관련법규는 제자리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속 전기자동의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고속 전기자동차 개조 및 파워트레인 전문기업인 레오모터스(대표 이정용)는 7월16일 <2010 전기자동차 및

전장 엑스포>에서 최고속도 140km에 1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속전기 상용차를 선보였다.

레오모터스는 고속 전기자동차 개발이 점차 속도를 냄에 따라 7월 말 고속 전기자동차 개조법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오모터스 관계자는 “4월부터 저속 전기자동차 주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매가 본격화됐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해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와 성능이 대

등한 고속 전기자동차에 관한 개조법이 통과되면 진정한 전기자동차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시장 형성이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기술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충전시설 등 관련인프라는 아직까지 제자

리걸음 단계여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2010년 초까지 저속 전기자동차 주행법과 함께 고속 전기자동차 개

조법이 7월 국회통과가 예상됐지만 7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관련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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